
이곳에 터를 마련하게 된 것은 정봉 스님

이 99년 이 터에서 수행을 하면서 얻게 된

현몽에서부터 출발을 한다. 참선 중에 문수

보살님이 찾아와 이곳에 총림을 열 것을 말

씀하셨다고했다.

처음에는 공부가 길을 잘못 들은 것이 아

닌가 하고 마음을 다시 모으고 정진을 했는

데 무려 9번이나 나타나 총림을 열 것을 간

절하게 부탁해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고 한

다. 그래서 9년 전부터 터 닦기 공사를 해 올

해기공식을하는것은3천년이상의수행처

를만들고자했기때문이다.  

대한불교금강총림 불사는 이곳에서 불사

가 멈추지 않는다. 총림 불사 낙성식을 가지

고 난 뒤 정봉 스님은 미주로 가서 그곳에서

다시 총림불사를 하고 5대양 6대주에 각 1

곳씩의총림불사를할계획이다. 

각 대주의 총림은 36개의 본산과 108 말

사가 세워진다. 각 총림과 본산 말사들은 금

강사에서와 마찬가지로 6년에 걸친 체계적

인 교육의 장을 만들어 올바른 지도자를 양

성할 계획이다. 총림 안에는 선원, 강원, 율

원을 두고 당대 최고의 선지식을 모셔 후학

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것이고, 수행자는 이

기간동안에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

서약서를내야만교육을받을수있다.

이 방침은 꼭 공부하고 싶은 수행자만을

받겠다는 의지로 각 과정에는 선지식에게

매일같이점검받으면서6년과정을마쳐야

한다. 처음 입방을 하게 되면 2년간은 선원

에서 대중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되고 이후

강원 교육을 받게 되며 마지막으로 율원에

서공부하게된다. 

선원을 가장 먼저 하게 된 것은 정신적으

로 깨끗한 상태에서 올바른 수행의 길을 열

어주기 위한 것이다. 그래야만이 자신을 바

라보면서 성숙된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이

다. 총림은 스님교육뿐만아니라 재가자 교

육도 하게 된다. 7단계로 나눠진 품계는 철

저한 수행 점검에 합격한 불자들만 성도절

에 각 단계마다 품계를 줘 공부 과정을 명백

히밝혀준다.   

이날 법회는 식전행사로 세계 최고의 진

악예술단이 전통국악과 클래식한 음악적 요

소를 가미해 미래의 음악으로 향하는 모습

을 표현해 만든‘프론티어’를 시작으로 본

행사로 이어진다. 본 행사는 제1부 불국토

의메아리, 제2부불국토의향연, 제3부불국

토의향기로법회가펼쳐진다. 

제1부는 어리석은 일체 중생을 일깨우고

자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법

고, 종성, 범패, 의식염불을 법회 참가자를

바라보면서불교의식을재현한다. 

제2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수행하

는 수행자의 고뇌와 번뇌 깨달음을 청봉 스

님 외 9분의 스님들이 시각적으로 형상화한

장으로 승무 바라춤을 시연하고 골굴사 적

운 스님 외 8명이 깨달음을 위한 수련법인

불무도를선보인다. 

제3부는 수행자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

그 법력으로 일체중생을 위해 기도하는 장

으로 찬불가합창단의 찬불가와 정봉 스님

외 여러 스님들이 기도 및 축원 염불로 법회

에참가한모든축원을한다.

이날 법회에는 성수 스님(조계종 전계대

화상), 혜초 스님(태고종 종정), 보성 스님(송

광사 방장), 박근혜(한나라당 전 대표), 서청

원(한나라당 전 대표), 김근태(열린우리당 전

대표), 김원웅(한나라당 국회의원), 안춘생

(전 광복회 회장), 이석복(국군예비역불자회

회장), 가수 김국환, 김흥국, 장윤정 등 1만

여명이운집할것으로에상된다. 

전국대덕큰스님초청법문∙불교의식재현등다채로운행사마련

소백산 대한불교 금강총림 총본산 금강사

2007년 8월 22일 수요일 / 불기 2551년 제 642 호24 buddhanews.com

일시

대한불교 금강총림총본산 소백산

금강사(경북 영주시 풍기읍)

장소

2007년 9월 1일(음력 7월 20)

오후 1시~4시 30분

■식전행사 : 세계 최고의 40인조 진악예술단이 펼치는

창작불교음악시연

■본행사

제1부불국토의메아리

어리석은일체의중생을일깨우고자

부처님의참진리를깨달을수있도록

불교의식을재현하는장

법고/종성/범패/의식염불

■문의 : 금강사종무소

전화054)0638-6546,7/FAX 054)638-6545

http://cafe.daum.net/sobaksan

■버스승차 :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, 삼성동 한국전력공

사앞(2007년9월1일오전9시출발) 

*기타 지역은 금강사로 문의하시면 무료로 차를 보내드

립니다.

■후원 :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
■총괄본부장: 도봉
■사업추진위원 : 조암, 정암, 도석, 이화, 성원, 벽봉, 광덕, 

덕영, 이경희, 노철래, 김삼열, 금화행

제2부불국토의향연

부처님의가르침을받아수행하는

수행자의고뇌와번뇌, 그리고깨달음을

시각적으로형상화한장

승무/바라춤/불무도

제3부불국토의향기

수행자가부처님의가피를받아, 그법력을

일체중생을위해기도하는장

찬불가/기도및축원염불

금강사‘불국정토 건설을 위한 대법회’개최

소백산 금계리 진령골에 자리잡은 대

한불교 금강총림 총본산 소백산 금강사

가 새로운 불교 역사를 쓰기 위해 힘차

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. 정감록에서

밝힌 10승지 중 제일승지인 이곳은 새

천년 7년(2007년) 금계동 진령골에서

불교의 정법을 펴 앞으로 800년간 세상

을 밝게 만들어 중생을 구제하는 곳으

로 밝힌 곳이 이 자리다. 바로 이곳 금

강사에서 9월 1일 오후 1시에 새로운

수행의 장을 여는‘불국정토 건설을 위

한 대법회’가 대덕 큰스님들을 모시고

열린다. 

불국정토 건설을 발원한 정봉 스님

(법회대회장)은 혼탁한 사회를 바르게

인도할 종교지도자 육성이 현시대적 간

절한 요청임을 지적하고“종교가 바로

서야 세상이 바로서고, 종교 종단 종파

를 초월하여 바른 지도자를 육성하고,

바른 사회지도자를 육성하려고 한다”

며“종단 종교 종파를 떠나서 수행하고

자 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받겠다”고 금

강총림금강사건립취지를밝혔다. 

금강사조감도

월공대조사불국정토건설을위한대법회친필법어. 


